
도코보 - 3, 4종 섬유 혼방소재분야 고참으로 인정 

도코보(同興紡)는 다음 봄철을 위하여 면과 캐시미어(cashmere), 견(silk)의 

세 가지 섬유를 혼방(混紡)한 소재를 개발하였다. 도코보는 면에 양모나 수모

(獸毛)를 혼방한 소재를 개발하는데, 오래 전부터 숙달되어 있어 다음 가을철

을 위하여는 아직 사용하려는 원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으나 네 가지 섬유

를 섞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. 이들 새로운 소재들은 모두 고객의 

요청으로 개발하고 있어, 이미 어느 정도 거래계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. 

이와 같이 도코보는 면과 양모나 수모를 혼방하는 소재의 개발에서는 원

로대우를 받고 있다. 면ㆍ양모 혼방의 “아비”, 면ㆍ앙고라(angora) 혼방의 “아

니”, 면ㆍ양모ㆍ알파카(alpaca :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낙타류로서 백색 또는 

흑색의 털이 아름다움) 혼방의 “알파티노”, 면ㆍ야크(gyak : 티베트의 소 종류

로 털이 많고 김)ㆍ모 혼방의 “프라토우”, 캐시미어ㆍ면 혼방의 “크리프” 등

과 같이 많은 종류의 소재를 갖추고 있다. 여름의 잔서(殘暑)철인 초가을을 

위한 소재는 면가공에 숙달되어 있는 공장에서 가공함으로써 면의 태를 살

리도록 하고, 반대로 늦추위철인 초봄용으로는 양모가공이 숙달되어 있는 공

장에서 양모의 태를 잘 살리도록 머리를 쓰고 있다. 

얇고도 보온성이 좋다는 특징이 좋게 평가되어 이너용으로 수요가 많다고 

한다. 최근에는 초가을, 초봄용의 여성용 횡편(橫編)소재도 문의가 많아지고 

있다고 한다. 

이 소재들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바뀌면 수요가 크게 변동할 수도 

있는 소재이므로 판매가 어렵다고는 하면서도 고객들은 면과 각종 천연소재



와의 혼방 등으로 차별화된 고유의 소재를 요망하고 있어, 성심껏 고객의 요

망을 받아 고객을 위한 신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 ♣ 


